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6.6.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24시간 박멸태세... 세균과 공존할순 없는가”

(‘16.6.2. 국민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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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(옥시)가 만든

살균제는 당시 공산품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인체 유독성을

검증하기도 전에 국가표준(KS) 인증까지 받아 판매됐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산업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국가표준(KS)을 제정하거나 이를

KS인증대상 제품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송양회 과장 (043-870-5450)
이경희 연구관/김미애 연구사 (043-870-5451∼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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